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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2020년 1월에 치러지는 제9회 변호사

시험부터는 고사장이 서울, 대전, 부산, 대구, 

광주 등 5대 권역에 이어 전북대 로스쿨(입학

정원 80명)과 원광대 로스쿨(입학정원 60명)

이 있는 전북지역으로 확대돼 수험생들의 편

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.

지난 10월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

실시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5대 권

역 8개 시험장 외에 전북 지역 고사장이 추가

된다.

이에 따라 강원도와 제주, 충북을 제외한 전

국에서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.

앞으로 강원도와 제주 등 나머지 지역으로

도 시험장 확대가 이뤄지면 변호사시험 수험

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변호사시험은 원래 서울에서만 실시하다가 

2014년 제4회 시험때부터 대전(충남대)으로 

확대됐다.

전국 25개 로스쿨 입학 정원은 2000명이

다.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3개교 1000명의 

학생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수학하고 있다. 

그러나 변호사시험 고사장이 서울과 대전 2

개 지역에만 국한돼 시험에 응시하려는 지방 

로스쿨생들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

지적이 계속돼 왔다.

법무부는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제8

회 시험부터는 기존 서울, 대전 권역 외에 부

산과 대구, 광주 권역 시험장을 추가로 확대해 

전국 5대 권역 8개 시험장에서 변호사시험을 

실시했다.

올해 각 지역별 고사장은 서울 4곳(고려대·

연세대·한양대·건국대), 대전 1곳(충남대), 

부산 1곳(부산대), 대구 1곳(경북대), 광주 1

곳(전남대)이었다.

(출처/법률신문)

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고사장, ‘전북’ 지역 추가 예정


